
<성경 칼럼 : 요한복음 1 장> 

그동안 덮어 두었던 성경을 오랜만에 폈다. 물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것은 아

니지만 그저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읽기는 하지만 깊은 묵상은 

없었단 뜻이다. 그리고 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묵상해 

본다. 나의 성경칼럼이 다시 시작됐다. 좀더 영혼 깊은속에 스며드는 감동과 깨

달음이 있기를 기대한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시작부터 거침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한다. (1:1) 도대

체 이런 주장이 한계적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1:14) 이 황당한 주

장을 사람들이 정말 이해 할 수 있을까? 난 사실 요한의 이런 황당한 선언을 처

음 읽었을때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참 미련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즈음 

이미 젊은 시절이 다 지난 30대 후반이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던졌진 질문은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을까? 에 집중했었

다. 결과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사람의 모양) 을 입으시고 이 땅

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나 메달리다 결국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증명 할 수 있다면 천지를 말씀으

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화영화에나 나올 법한 케렉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

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랬을뻔 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만들곤 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벌

어 질 수 있을까? 를 파고드는 것보다 그것이 (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에 초점을 마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렇다면 ‘말씀’ 이 의미하는 바는 무

엇일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 놓고 ‘말씀’ 

(Logos) 이라는 대담한 헬라적 표현의 수단을 사용했다. 성경의 어느 누구도 이

렇게 대담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6-

8, 골로새서 2:6 에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말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

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자들) 정직히 말해서 '말씀’ 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새롭게 충격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저 그러려니 한다. ‘말씀’ 이 의미하

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온 것도 부정 할수가 없다. 내 판단이 틀렸을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강단에서 목사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

서 생각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애를 통해 전달되는 사실적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

경’ 이다 라는 말로 달리 표현 되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런 견해가 틀렸다

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회적 권위주의와 성직 권위주의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는 

성직자들에게는 강단이야말로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말씀이라는 포장으로 적

당히 유린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아니라고 반박 할수도 있겠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그 분명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되

어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 참된 의미는 요한이 다음장

에 기록한 '가나 혼인잔치' 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곧바로 나타

났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는 말씀으로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포도

주를 해결 하셨다. (2:7)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게한 기적을 기록한 의도는 '

말씀' 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종종 인간은 말씀으로 그리 되기 바라지만.. 죽은 나사로도.. 베데스

다 연못의 38년 병자도..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오늘날 강단

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파렴치한 발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터 이제는 듣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분별 할수있었으면 한다. (모

든 강단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현 기독교의 문제는 '말씀' 의 의미를 바로 이해 되고 받아들여질때 해결되고 진

정한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있다.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수사적 

혹은 논술적 표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실 뿐이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것이다. 아멘..! 


